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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실무소위원회가 28일14:00시 속개됐다.
 실무소위원회에서 문구수정 및 현행유지 38개항에 대해 구두합의 했으며, 현재 최대쟁점사항 9개조항과 기타 및 추가 논의조항 등을 남겨둔 채 정회했다.
※ 노사간의 최대쟁점사항은 
■ 회사의 휴폐업,분할,합병,양도,분사,아웃소싱시 회사는 90일전에 조합에 통보 및 협의 (신설요구) 
■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는 60일 이전 조합과 합의 (신설요구) 
■ 조합전임자 확대 (개정요구) 
■ 인사고과와 관계없이 장기근속승진 시행 (신설요구) 
■ 비정규직의 고용 등 사전 조합과 합의 (신설요구) 
■ 명예퇴직금 확대 (개정요구) 
■ 직장내 성희롱과 성폭력 금지 (개정요구) 
■ 재정자립 지원 (신설요구) 
■ 우리사주 취득지원 노사합의 (신설요구) 등 9개조항이다.



민주노총을 비롯 통일연대와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한총련 등 7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반도 평화대회 조직위원회’는 27일 임진각 망배단 앞에서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7.27 한반도 평화대회’를 개최했다. 
조직위원회는 그 동안 7월을 '평화의 달'로 선포하고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국제민간법정, 한반도 평화 포럼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 왔으며, 이날 평화대회를 통해 평화선언을 채택 선언함으로써 한국민의 평화에 대한 염원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민주노총의 단병호 위원장은 "지난 50년 동안 분단은 고착화되고 이산의 아픔, 민중들의 정치, 경제적 희생이 강요된 세월이었다"며 "미 제국주의의 침략의 본질을 분쇄시켜 고통의 고리를 끊고 평화를 위해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노동조합은 중앙상집 3명이 참석해 온 국민이 바라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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